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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

되었다. 이 포럼은 코이카와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및 

SDGs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올해 3회를 맞이하였으며 특

히 올해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손혁상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빈곤, 기아, 건강, 보건, 성평등, 환경, 인권, 민주주의까지 

망라하는 SDGs를 잘 이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강조하였다. 코로

나 19로 인해 비롯된 문제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상황의 문제

점을 정확히 꼬집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DGs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벌 문제는 곧 우

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은 SDGs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견국의 리

더로서 그 위상에 맞게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 도와야한다”고 언급하

며 한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SDGs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의제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

부목표로 구성되어있다. 손혁상 이사장은 이러한 SDGs를 한국이 발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코이카는 평창평화포럼의 주최기관으로서 2월 9일 ‘코로나 19로부터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평화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 35개 세션을 모두 온라인으로 중계하였는데, 

이 중 온라인 플랫폼에만 17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번 포럼은 국내외 주요 석학 213명이 발표와 토론을 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

다.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코로나 시대 속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나눌 

기회가 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직접 발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논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시

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함양해야 할 시민성에 집중하고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

판의 시작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국

민들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까지 이어지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이

번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표현 등 ‘평화’에 부적절했던 많은 행동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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